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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음절 형태를 중심으로*

 민   수   영                    이   창   환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시각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단어 빈도, 단어 길이, 이웃단어, 단어 형태 등이 밝혀진 바 

있다. 단어 형태 변인은 한글이 영어와는 글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 정보가 단어 처리에 다른 방식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를 한글에 적용하여 한글 단어의 처리 단위

를 알아보고, 음절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3음절 단어

를 사용하여 음절 유형(평소 읽기방향이 연속성 원리에 부합하는 ‘가로집자’형(예: “가”), 부합하지 않는 ‘세

로집자’형(예: “고”)과 글자 제시 방향(가로, 세로)을 조작하였다. 어휘 판단 시간의 분석 결과, 제시 방향에 

상관없이 ‘가로집자’형의 처리 속도가 ‘세로집자’형보다 빨랐다. 실험 2에서는 차폐 점화를 사용하여 음절 

유형(‘가로집자’와 ‘세로집자’형) 및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시각적 관계(동일, 유사, 상이)를 조작하였다.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의 음절집자 형태에 따라서 수행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음절 형태가 단어 재인에 미

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단어 재인, 연속성 원리, 음절 집자 형태, 처리단위, 점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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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서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

지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이다. 지금까지 영어권 단어 재인 연구에서는 단어 빈도 효과, 단어 길

이 효과, 이웃단어 효과가 단어 재인을 결정짓는 주요변인으로 제기되어 왔다(예: Osterhout, 

Bersick, & McKinnon, 1997). 한글 연구에서도 글자 빈도(이광오, 배성봉, 2009) 단어 빈도(예: 권유

안, 이윤형, 2014), 단어 길이(권유안, 이윤형, 2014; 이준석, 김경린, 1989; 최양규, 1986), 그리고 

이웃 단어(예: 권유안, 조혜숙, 김충명, 남기춘, 2006)가 주요변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어휘적 변

인들 외에도 단어의 글자나 단어 자체의 시각적 형태가 단어재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의 흐름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Lete & Pynte(2003)는 어휘집에 접근(lexical access)할 때에도 단어

의 형태 정보가 사용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단어 자체가 글자라는 시각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단어 재인은 각 단계의 시각적 자극의 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단계에는 순

서가 있다고 하였다. 일례로 단어 재인의 사전 단계에서는 선, 각도, 밝기, 음색 등과 같은 감각 

정보를 분석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글자의 형태를 인식하여 어휘집에 접근한다(Lete & Pynte, 

2003). 이러한 원리는 시각적 단어 재인에 글자의 형태가 이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글 글자

의 형태에 관한 선행 연구로 김호영과 정찬섭(1992)도 한글의 두 가지 글자꼴인 명조체와 샘물

체에서의 단어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한 음절 글자와 두 음절 단어에서 글자 형태에 따라 단어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글자의 폰트체에 대한 국소

적 조작에 한정되어 있기에 단어의 전반적인 형태 정보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본 연구는 게스탈트1) 원리를 단어처리에 적용함으로서 한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음절 형

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는 게스탈트 이론(Gestalt theory)은 Max Wertheimer가 창시한 이론

으로, 사물을 지각할 때 부분과 부분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한다는 

원리이다(Wagemans et al., 2012a). 최근에는 이 이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여러 분야의 심리학에 기

여한다고 다시금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각심리학과 연관성이 깊은데, 지각심리학은 개개인이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환상이나 지각 전환과 같은 지각적 경

험과 관련이 있고, 이는 현대 과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Wagemans et al., 2012a). Wagemans 

et al.(2012b)은 게스탈트 원리가 꾸준히 시각 과학 또는 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지신경과학 분야

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게스탈트 원리가 단어처리에 적

1) 게스탈트 원리에는 유사성(similarity), 근접성(proximity), 연속성(continuity), 폐쇄성(closure), 대칭성(symmetry), 

친숙성(familiarity)이라는 총 여섯 가지의 주요 집단화 법칙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속성 원

리는 어떤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되어 있을 때 이 형태가 형태 전체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

다는 것으로, 직선 또는 곡선을 따라 배열된 대상이 하나의 단위로 보인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에 

부합하는 지각 자극은 수월하고 빠르게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allace & Spence, 2011, pp. 538-540). 

본 연구의 초점 자극인 ‘가로집자’형(예: “가”)은 ‘세로집자’형(예: “고”)보다 평소 대부분의 읽기가 행해지

는 가로방향과 일치되게 글자들이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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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지만 한글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

로 구성되어 자모구성원리가 읽기 방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기존 영어권 연구에서는 단어 형태 정보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어 왔는데 주로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철자 바꾸기, 글자 혼용(case mixing), 글자 크기 교대(size 

alternation), 그리고 형태 기반 단어를 유추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철자 바꾸기 연구로는 

Monk & Hulme(1983)의 철자가 틀린 단어를 교정하는 실험을 통해 단어 재인에 단어 형태가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 소문자의 종류에는 위로 향하는 활자(ascenders), 아래로 향하는 

활자(descenders),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활자(neutral letters)가 있는데 위로 향하는 활자의 예로는 

“b”, “d”, “f”, “h”, “k”, 아래로 향하는 활자의 예로는 “g”, “j”, “p”, “q”, “y”, 방향성이 없는 활자

의 예로는 “a”, “c”, “e”, “m”, “n”, “o” 등이 있다. 소문자의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Monk & 

Hulme은 하나의 철자를 다른 철자로 대체하여 철자가 틀린 어휘를 만들었고, 철자가 바뀜으로 

인해 단어의 형태가 바뀌거나(예: latest → lacest) 유지되었다(예: latest → latect). 이와 같은 어휘

들이 포함된 글을 읽고 철자가 틀린 단어의 개수를 세도록 지시한 결과, 단어의 형태가 유지되

었을 때 교정 오류가 더 많았는데 단어의 형태가 본래 단어와 같기 때문에 철자가 틀렸다는 것

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이는 단어의 전체적인 형태가 단어 정보 처리 시에 개입하고, 일단 단어

의 형태가 같으면 세부적인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Haber & Schindler, 1981; 

Healy & Cunningham, 1992). 

또 하나의 흡사한 연구로 Perea & Panadero(2014)는 난독증 아동에서의 철자 바꾸기 연구를 통

하여 단어 형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손상된 단어 재인 체계(system)를 가진 난독증 아동을 대

상으로 “violin”의 위로 향하는 활자인 “l”을 같은 속성을 지닌 “t”로 바꾸어 단어 형태가 유지된 

“viotin”과, 다른 속성을 지닌 방향성이 없는 “c”로 바꾸어 단어 형태가 변형된 “viocin”으로 바꾸

어 제시되는 글자가 단어인지 단어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violin”과 단어 형태가 동일한 “viotin”에서 오류율이 더 높았고 반응 속도

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onk & Hulme(1983)의 연구 결과와 흡사하다. 하지만 대문자로 

제시되었을 때(“VIOTIN”과 “VIOCIN”)에는 소문자로 제시되었을 때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단어 형태가 모두 동일한 대문자의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Perea & 

Panadero는 난독증 아동들에게는 단어의 전체적인 윤곽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였다(Lavidor, 2011). 

글자 혼용체와 글자 크기 교대 또한 단어 형태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기여하는 요인

들이다(Burt & Hutchinson, 2000; Smith, 1969). 한글과 다르게 영어는 소문자와 대문자라는 두 가

지 양식의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소문자와 대문자를 모두 하나의 단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글자 혼용체를 사용할 수 있고, 영어는 글자들이 하나씩 이어져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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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글자 크기의 조작도 용이하다. 따라서 글자 혼용체 연구에 더불어 하나의 

단어에 글자 크기를 작고 크게 교대로 적용한 글자 크기 교대 연구도 영어권 연구에서 많이 다

루어져 왔다. 이를 이용하여 단어 재인에서의 단어 형태 효과를 밝힌 선행 연구로 Smith(1969)

는 글자 크기 교대와 글자 혼용에 의한 단어 형태의 변화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Smith는 대문자로 구성된 글(예: “MEANINGFULNESS”), 소문자로 구성된 글(예: 

“meaningfulness”), 글자 혼용체이지만 대문자와 소문자의 크기가 같은 글(예: “mEaNiNgFuLnEsS”), 

대문자에 글자 크기 교대가 적용된 글(예: “MEANINGFULNESS”), 소문자에 글자 크기 교대가 적

용된 글(예: “meaningfulness”), 글자 혼용이 적용된 글(예: “mEaNiNgFuLnEsS”)로 구성된 총 여섯 가

지 유형의 글을 참가자들에게 소리 내어 읽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소문자에 글자 크기 교대

가 적용된 글과 글자 혼용이 적용된 글에서 반응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고, 이 두 유형을 읽

을 때에만 단어 처리가 억제되었다. 따라서 Smith의 연구도 글자 혼용과 글자 크기 교대로 인한 

단어 형태의 왜곡이 단어 처리를 억제함으로서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중 

하나이다. 

Mayall, Humphreys, & Olson(1997)은 글자 혼용 연구를 통해 글자 혼용체가 두 가지 기제에 기

인하여 단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ayall et al.은 단어의 글자 체계(case)와 공간

적 배치(spacing)를 조작하여 글자 혼용체가 단어 처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실험 자극의 반은 소문자로 구성된 단어이고, 나머지 절반은 글자 혼용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소문자로 구성된 단어와 글자 혼용체의 절반은 단어의 철자 사이에 공간을 띄어놓았다

(예: s E n S e). 이 모든 자극을 참가자에게 보여준 뒤 단어를 보는 즉시 빠르게 소리 내어 읽도

록 지시한 결과, 소문자 조건에서보다 글자 혼용체 조건에서 반응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길었고, 이는 글자 혼용체가 단어 처리를 방해함을 의미한다(Burt & Hutchinson, 2000; Mayall & 

Humphreys, 1996; Smith, 1969; Witte, Freund, & Csiki, 2002). 또 하나의 결과로, 글자 혼용체 조건

에서만 철자 사이 공간이 넓은 단어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단어를 보았을 때보다 반응 시간

이 유의하게 짧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Mayall et al.은 이와 관련하여 글자 혼용체가 단어 처리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첫 번째 기제는 대소문자가 섞이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문자에 의해 소문자가 차폐(masking)되어 단어를 재

인할 때 시각적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제는 같은 글자 체계 간의 부적절한 집단

화가 생성되어 잘못된 시각적 어휘 접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글자 혼용체 연구에 더불어 글자 크기만을 조작한 연구도 있는데 Perea & Rosa(2002)는 글자 

크기 교대로 인한 단어 형태의 변화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단어 빈

도와 글자 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글자 크기 교대가 

고빈도 단어보다 저빈도 단어에서 단어 재인을 더 방해하였고,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favo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글자 크기 교대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favor” 의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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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와 “o”만 크기가 큼)는 서로 통합되어 집단화를 이루어 부적절한 시각적 어휘접근을 형성

하고 단어 재인을 더디게 하였다(Mayall et al., 1997). 따라서 단어 내에서 글자 크기가 교대로 작

고 크게 나타나면 시각적 단어 재인이 억제되고(Rudnicky & Kolers, 1984), 특히 저빈도 단어에서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조작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Haber, Haber, & Furlin(1983)은 연속적인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유추하는 실험을 통해 단어 재인에 있어서 단어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시된 글 내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이 문장 중간에 무선적으로 끊겼는데, 단어 

길이 단서가 제공되었을 때보다 단어 형태 단서가 주어졌을 때 정확성이 10% 증가하였다. 이는 

글을 읽을 때 단어의 형태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읽기에서 단어 형태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Lete & Pynte(2003)는 단어 형태 빈도(word-shape frequency)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시각적 단어 

재인에 단어의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어 형태 빈도란 위로 향하는 활자(A), 아

래로 향하는 활자(D),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활자(N) 유형의 순서를 동일하게 공유하는 단어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lbum”이라는 단어는 ‘NAANN’으로 나타내고, ‘NAANN’으로 암호화

된 단어는 “album”, “aller”, “atlas”, “obtus”, “offre”, “ultra”로 총 여섯 개가 있으며, 따라서 이 단어

들의 단어 형태 빈도는 6이다. 단어 형태 빈도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단어 

형태 빈도가 높은 단어보다 낮은 단어에서 수행이 더 빨랐다. 이는 단어 형태 빈도가 낮은 단어

는 독특한 형태를 띠어서 현저성이 뛰어나 단어 형태 빈도가 높은 단어보다 쉽게 인식되고, 단

어 형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어휘집 내에서 경쟁을 일으켜 단어 처리를 방해함으로서 나타나

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영어권 연구에서는 단어의 형태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꾸

준히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한글은 영어와 달리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분되지 않는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글과 영어는 단어의 표기적, 음운적 요소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태 정보가 

단어 처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차이로 영어는 글자의 특징

이 다양한 반면에 한글은 글자가 거의 수직선과 수평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글자의 모양이 

영어만큼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즉, 자음 “ㅇ” “ㅎ”과 관련된 글자 외에는 모두 직선 속성). 따

라서 영어권과 같이 글자 모양에 대한 빈도나 글자체 조작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영어에서는 

단어가 음절 단위로 나누어져있지 않고 글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단어 전체를 광역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쉽다. 반면, 한글은 글자가 모여서 음절을 형성

하고 음절이 모여서 단어를 형성하여, 물리적 공간으로 음절이 구분되어 있고 음절 경계가 명확

하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처리되는 영어와는 다르게 한글은 음절 단위로 단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강승식, 1998).

한글이 음절을 단위로 처리된다는 실험심리학적 연구는 최양규(1986)와 Simpson & Ka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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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있다. Simpson & Kang은 한 음절 단어의 단어 빈도와 음절 빈도를 조작하여 한글 단

어의 처리 단위가 음절임을 확인하였다. 두 개의 한 음절 단어를 실험 자극으로 하여 음절 빈도

를 유사하게 통제하고 단어 빈도를 고빈도와 저빈도로 조작하였을 때 두 단어에 대한 반응 시

간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이는 음절 빈도를 유사하게 통제하였기 때문에 반응 시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한글 단어가 음절 단위에서 처리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어서 단어 빈도를 유사하게 통제하고 음절 빈도를 고빈도와 저빈도로 조작하였을 때 고

빈도 음절이 저빈도 음절보다 유의미하게 반응 속도가 빠름으로서 한글에서 음절 빈도가 강력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첫 번째 실험 결과와 수렴된다. 최양규도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한글 단어의 처리 단위가 음절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는 한 음절부터 네 음절까지의 

단어를 사용하여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한 결과, 종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음절수가 증가할수

록 어휘 판단 시간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힘으로서 한글이 음절 단위에서 처리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Simpson & Kang(2004)과 최양규(1986)의 연구에 근거하여 음절이 한글 단어의 주

요 처리 단위라고 가정할 때 주요 음절 유형으로는 단어 수준에서의 읽기 방향과 자모의 배열 

방향이 일치하는 ‘가로집자’형(예: “가”)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세로집자’형(예: “고”)이 있다. 만

일 게스탈트 연속성 원리가 단어 수준에서 작동을 한다면 ‘가로집자’형 단어(예: 다시마)가 ‘세로

집자’형 단어(예: 스포츠)보다 단어 처리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는 ‘가로집자’형 단어는 음절 내 

자음과 모음이 읽기방향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세로집자’형 단어는 음절 

내 자음과 모음이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로집자’형 단어의 자음과 모음이 읽기방

향과 일치되는 게스탈트 연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마”가 “스포츠”보다 수월하게 처리된다면 이것은 연속성 원리가 음절 수준에서 

작동한 것일 수도 있고 단어 전체에서 작동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수준에서 연속성 원

리가 작동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으로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 단어

를 세로로 제시하여 두 조건에서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만약 연속성 원리가 단어 수준에서 작동

한다면 “스포츠”가 전체적인 단어의 방향과 자모의 배열 방향이 일치해서 빠르게 처리될 것이

다. 이러한 원리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에 부합하는 음절들로 구성된 단

어가 부합하지 않는 음절들로 구성된 단어보다 수월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함으로서 단어 수준

에서의 형태 효과가 한글 단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

의 다른 목적으로, 음절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휘집에 접

근한 이후뿐만 아니라 어휘집 접근 단계에서도 음절 형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어휘집 접근 과정을 반영한 차폐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음절 형태 효과가 

어휘집 접근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접근 후에 일어나는 것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만약 점

화 자극의 음절 유형이 목표 자극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휘집 접근 단계에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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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Forster, 1998).

실험 1의 주안점은 음절의 형태와 글자의 제시 방향을 조작한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한

글 단어 재인에서의 음절 형태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로집자’형 음절로 구성된 단어인 

“다시마”와 ‘세로집자’형 음절로 구성된 단어인 “스포츠”처럼 자모의 방향과 단어 수준에서 읽

기 방향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각 단어가 가로와 세로로 제시되었을 

때의 반응 시간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2는 보다 핵심적인 검증으로서 어휘집 접근 단계에

서 음절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음절의 형태 및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의 연속성을 조작하여 점화 과제를 실시하였다.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 단어

를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으로 하고,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의 연속성을 조작하여 점화 자극

이 목표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 1과 2를 통해 기존의 영어권 실험 연구에서 입증된 단어 처리에 영향

을 미치는 형태 정보가 한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데 의의

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를 이용해서 음절 유형을 조작하여 

한글 단어 처리에 관여하는 음절 형태 효과를 두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반 지

각 심리 기제와 신경처리 기제 뿐 만 아니라 언어처리에서도 게스탈트적 원리가 작동함을 탐색

한 시도였다.

실험 1

실험 1은 음절의 형태와 글자를 배열하는 방향을 조작하여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해서 게스

탈트의 연속성 원리가 단어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한국어 단어 처리 과정에서 음절 형

태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글 단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어가 어떤 단위

에서 처리가 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단어 내 가능한 처리 

단위로는 철자, 각운, 음절체, 음절, 그리고 단어 자체가 있다. 이러한 단위들 중에서 음절이 한

글 단어의 기본 처리 단위로 작동한다(최양규, 1986; Simpson & Kang, 2004).

이에 근거하여 실험 1에서는 글자의 제시 방향을 조작하여 제시 방향을 다르게 했을 때에도 

음절의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한글을 읽을 

때에는 책을 읽을 때나 평소에 생활할 때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즉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글자를 가로로 읽는다. 그러나 한글로 쓰인 글의 제목이나 책, 거리의 간판에서는 세로로 글자

를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 음절로 구성된 단어를 각각 가로 제

시와 세로 제시를 통해 비교하여,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가 단어 재인에 간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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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로 제시에서 ‘가로집자’형 단어의 수행이 수월하고 세로 제시에서는 ‘세로집자’형 단

어의 수행이 수월하다면 이는 음절의 집자형태가 읽기방향과 일치할 때 읽기가 수월함을 의

미한다.

방  법

참가자

XX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60명이 소정의 상품을 받은 후 실험에 참가하

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정상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이었다.

실험도구

자극 제시 및 반응 기록은 IBM 호환용 컴퓨터로 제어되었고, Forster & Forster(2003)가 개발한 

실험 생성 소프트웨어 DMDX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각 자극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제시하

였고, 모니터 중앙에 자극이 나타나게 하였다. 글꼴은 바탕체고, 16point의 크기이다. 참가자와 

모니터 간 거리는 30cm를 유지하였다.

실험자극

단어 재인에서의 음절 단위의 역할을 알아보는 실험 1에서는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제시된 글자가 단어인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도록 요구된다. 실험 1에서는 80개의 단

어 자극과 80개의 비단어 자극(Filler)으로 실험 자극을 구성하였고, 모두 세 음절로 이루어졌다. 

두 가지의 음절 유형으로 구성된 총 80개의 단어는 Korean word database(2001)로부터 선정되었다. 

한 유형은 단어 수준에서의 읽기 방향과 자모 방향이 일치하는 ‘가로집자’형(예: 다시마)이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읽기 방향과 자모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세로집자’형(예: 스포츠)이다. 각 유형은 

40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해당 유형의 단어들은 단어 빈도, 음절 빈도, 단어 길이, 이웃단어 

수, 이중자 수가 유사하게 통제되었고, 이 지표들은 조건 간 평균치의 차이가 없었다(<1). ‘가

로집자’형 단어(M=74.6, SD=180.3)와 ‘세로집자’형 단어(M=75.15, SD=185.93)의 해당 단어 지표

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비단어 자극(Filler)도 단어 자극과 동일한 음절 유형으로 구성된다. 한 유형은 읽기 방향과 자

모 방향이 일치하는 ‘가로집자’형(예: 냐시마)이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읽기 방향과 자모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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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 유형 　

‘가로집자’형 ‘세로집자’형

해당 단어 지표

단어 빈도 74.6(180.3) 75.15(185.93)

음절 빈도 1920(746.48) 1797(591.17)

단어 길이 6(0) 6(0)

이웃단어 수 0.1(0.38) 0.15(0.36)

이중자 수 913(371.13) 942(440.63)

주. 음절빈도는 단어 내 사용된 음절의 평균치; 괄호: 표준편차

<표 1> 실험 1의 ‘가로집자’형 단어와 ‘세로집자’형 단어의 해당 단어 지표

일치하지 않는 ‘세로집자’형(예: 누포츠)이다. 비단어 자극은 ‘가로집자’형 비단어 40개와 ‘세로집

자’형 비단어 40개, 총 80개로 구성된다. 비단어는 단어와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실제 단어의 첫 

번째 음절만을 변환하여 만들어졌다(부록 Ⅰ 참조).

자극 제시방식으로, 80개의 단어는 가로 또는 세로로 제시되고, 각 제시 방향 조건에 ‘가로집

자’형과 ‘세로집자’형 자극이 20개씩 제시되었다. 즉, 가로로 제시되는 조건에 ‘가로집자’형 20개, 

‘세로집자’형 20개, 그리고 세로로 제시되는 조건에 ‘가로집자’형 20개, ‘세로집자’형 20개, 총 네 

가지 조건의 실험 자극이 선정된다. 비단어 자극도 단어 자극과 동일한 자극 제시방식으로 구성

되었다. 따라서 참가자에게 제시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자극이 두 번 제시되지 않도록 자극의 제

시순서를 역균형화(counterbalance)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한 명씩 개별적으로 실험실에서 진행하였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실험 절차에 관한 지시문을 숙지했다.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참가자는 먼저 6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고, 본 시행은 단어 자극 

80개 중 ‘가로집자’형 단어 40개, ‘세로집자’형 단어 40개와 비단어 자극 80개 중 ‘가로집자’형 

비단어 40개, ‘세로집자’형 비단어 40개로 총 160번의 수행을 하게 된다. 각 음절 유형 조건의 

자극 40개 중 제시 방향이 가로인 자극이 20개, 세로인 자극이 20개로 구성되었다. 연습시행과 

본 시행 내에서 자극은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글자를 보고 제시되는 글자가 단어인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자극은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고 키보드를 통해 반응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한 시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화면의 중앙에서 “+”모양의 응시점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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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시된 후 바로 목표 자극을 최대 3000ms동안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목표 자극을 보고 

난 후 자극의 단어와 비단어 여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손가락으로 두 키 가운

데 하나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제시된 자극이 단어면 오른손으로 “M”키를, 비단어이면 왼손으

로 “Z”키를 눌렀다. 참가자가 반응을 하면 이어서 까만 공란의 화면이 500ms동안 제시된 뒤 다

음 글자가 연속적으로 제시된다. 참가자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누르지 않더라도 3초가 경과하면 

빈 화면이 나타났다.

연습시행에서는 참가자들이 수행에 익숙해지도록 피드백을 주었고 모니터에 반응 시간이 나

타났다. 단, 본 시행에서는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연구자는 본 시행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에

게 속도와 정확성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였고, 참가자가 실험을 실시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

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1은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 자극이 가로와 세로로 제시됨에 따라 음절의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험 1의 주요관심은 자극이 

단어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결과를 제외하고 단어 자극에 대한 반

응 시간만을 분석하였다.

반응 시간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삭제되었는데 오반응률이 비단어 조건에서 20%인 

참가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일정 수준의 수행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5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오반응률이 35% 이상인 

단어 자극 10개, 그리고 반응 시간이 1500ms 이상인 11개의 자료는 극단치로 간주되어 삭제되었

다(Lee & Taft, 2009). 틀린 반응을 한 반응 시간 자료도 삭제되었다. 극단치로 간주된 자극들을 

제외한 후에도 해당 단어 지표들은 조건 간 평균치의 차이가 없었다(<1). 통계 분석은 반응 

시간에 대한 분석과 오반응률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었다. 

실험 1에서는 한 명의 참가자가 서로 다른 조건의 음절 유형과 제시 방향을 보기 때문에 음

절 유형의 조건(‘가로집자’형 vs. ‘세로집자’형)과 제시 방향의 조건(가로 vs. 세로)을 실험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여 2(음절 유형: ‘가로집자’형 vs. ‘세로집자’형)×2(제시 방향: 가로 vs. 세로) 반복

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2는 음절 유형 및 제시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단어와 비단어의 

반응 시간과 오반응률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결과, 음절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9)=80.77, = 

2338.06, <.01;  (1,39)=26.95, =3866.53, <.01]. ‘가로집자’형 단어가 가로로 제시되었을 

때(M=625.2, SD=81.91)가 ‘세로집자’형 단어가 가로로 제시되었을 때(M=671.46, SD=92.9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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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제시 방향

가로 세로

반응 시간 오반응률 반응 시간 오반응률

‘가로집자’형
625.20

(81.91)

7.9

(8.6)

684.54

(101.89)

12.5

(10.3)

비단어

‘세로집자’형
671.46

(92.91)

12.8

(10.5)

750.49

(110.21)

18.6

(12.9)

‘가로집자’형
678.12

(99.54)

4.17

(5.61)

746.79

(121.47)

5.33

(6.76)

‘세로집자’형
695.12

(107.14)

5.92

(7.22)

754.26

(125.67)

4.08

(5.4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2> 음절 유형 및 제시 방향에 따른 반응 시간(ms)과 오반응률(%)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반응 시간이 대략 46ms 더 짧았다. 또한 ‘가로집자’형 단어가 세로로 제시되었을 때(M=684.54, 

SD=101.89)가 ‘세로집자’형 단어가 세로로 제시되었을 때(M=750.49, SD=110.21)보다 반응 시간

이 대략 66ms 더 짧았다. 따라서 모든 제시 방향에서 ‘가로집자’형 단어가 ‘세로집자’형 단어보

다 빠르게 처리되었다. 제시 방향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9)=122.7, 

=2340.65, <.01;  (1,39)=92.89, =2330.75, <.01]. ‘가로집자’형 단어가 가로로 제

시되었을 때(M=625.2, SD=81.91)가 세로로 제시되었을 때(M=684.54, SD=101.89)보다 반응 시간

이 대략 59ms 더 짧았다. 또한 ‘세로집자’형 단어가 가로로 제시되었을 때(M=671.46, SD=92.91)

가 세로로 제시되었을 때(M=750.49, SD=110.21)보다 반응 시간이 대략 79ms 더 짧았다. 따라서 

모든 음절 유형에서 가로 제시가 세로 제시보다 수행이 빨랐다. 주요 관심사였던 음절 유형 및 

제시 방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59)=1.37, =4247.53, 

>.05;  (1,39)=0.52, =6693.80, >.05]. 

‘세로집자’형 단어 자극에 한글같지 않은 자극들이 ‘가로집자’형 단어 자극에 비해 더 많다고 

판단되어 ‘세로집자’형 단어 자극에 포함된 한글같지 않은 8개의 단어들(‘후르츠’, ‘스노우’, ‘크

로스’, ‘코르크’, ‘크루즈’, ‘코스트’, ‘브루스’, ‘포스트’)을 제외하고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결과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재분석 결과, 특정한 자극들을 제거한 후에도 음절 유형

과 제시 방향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고[ (1,59)=51.26, =2566.45, <.01;  (1,39)=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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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26, <.01,  (1,59)=95.43, =2693.00, <.01;  (1,39)=100.12, =1980.94, 

<.01], 여전히 음절 유형 및 제시 방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1,59)=0.45, =4931.12, >.05;  (1,39)=0.26, =5836.92, >.05]. 이는 본 분석과 

유사한 양상의 결과이다.

오반응률을 분석한 결과, 음절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9)= 

19.37, =0.01, <.01;  (1,38)=13.23, =0.01, <.01]. 제시 방향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

미하였다[ (1,59)=24.16, =0.01, <.01;  (1,38)=19.27, =0.01, <.01]. 음절 유형 및 

제시 방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59)=0.23, =0.01, 

=0.635;  (1,38)=0.14, =0.001, =0.709].

실험 1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방향이 가로일 때가 세로일 때보다 유의

미하게 수행이 우월하였다. 이는 평소 읽기에서 텍스트의 제시가 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읽기자의 가독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로 제시에서의 단어수행에 대한 

해석은 일상적인 효과적 읽기 수행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밖

에 없다. 보다 중요한 관심사였던 읽기방향과 음절 집자형태에 따른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양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한 가지 대

안적인 해석은 비록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 간에 주요 어휘변인들에 대한 통제가 되었지만 

‘세로집자’형 단어에 외래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친숙성이 ‘가로집자’형 단어들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세로 제시의 수행이 자극 자체의 단어 종류에 기인하여서 열등했을 수 있으며 

상호작용이 나오기 힘든 자극 선정이었을 수 있다. 관련되어 ‘세로집자’형 단어의 발음 용이성이 

‘가로집자’형 단어보다 어려웠을 수 있다. 일례로, “으”에 대한 발음보다는 “이”에 대한 발음이 

용이하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이 반영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실험 1에서는 점화 자극 없이 글자를 단독으로 제시하여 참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목

표 자극을 인지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가 어휘집에 접근한 이후의 음절 형태 효과를 살펴볼 수

는 있었지만 어휘집 접근 이전의 음절 형태의 영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세로

집자’형 단어들의 반응속도가 ‘가로집자’형 단어들보다 유의미하게 느리기 때문에 다분히 빠른 

읽기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며 결과 해석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차폐 점화 과제

에서는 목표 자극 이전에 점화 자극이 매우 짧은 시간 제시되며 이는 시각 정보가 어휘집에 도

달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휘집 접근 이전의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Forster, 

1998).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차폐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어휘집 접근 이전에 작동하는 음절 형

태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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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실험 2는 어휘집 접근 이전의 과정을 반영하는 차폐 점화를 사용한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하여 

한글 단어 재인 과정에서 음절 형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를 위해 목표 자극

이 목표 자극과 같은 음절 유형 혹은 다른 음절 유형의 자극에 의해 점화되었을 때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영어권 연구에서는 단어 형태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지만 한글에서 점화 과제를 이용하여 형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사이의 연속성을 조작하여 목표 자극이 그와 같은 

음절 유형 또는 다른 음절 유형의 글자들에 의해 점화되었을 때, 점화 자극이 목표 자극의 처리

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만약 음절의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준다면 목표 자극과 점화 자극 간 음절 형태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수행이 다를 것인데, 두 자극의 음절 형태가 같을 경우에 점화 자극이 

목표 자극의 수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근거는 지각적으로 유사한 그

림들 간의 점화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Vitkovitch, Humphreys, & Lloyd-Jones 

(1993)는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그림이 시각적으로 유사할 때가 시각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때보다 목표 자극을 명명할 때 방해를 받고 명명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시각적으

로 유사한 두 자극이 인지 체계 내에서 지각적 중복(perceptual overlap)으로 인한 경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표 자극을 명명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Vitkovitch et al.의 연구에

서 도출된 바와 같이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에 지각적 중복이 발생하여 목표 자극을 인지하

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원리가 자모 처리 과정에도 적용이 된다면 같은 음절의 형태가 

두 번 연속 나왔을 때 목표 자극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즉,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이 

모두 ‘가로집자’형일 때와 모두 ‘세로집자’형일 때가 점화 자극이 ‘가로집자’형이고 목표 자극이 

‘세로집자‘형일 때와 점화 자극이 ‘세로집자’형이고 목표 자극이 ‘가로집자’형일 때보다 반응 시

간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XX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45명이 소정의 상품을 받은 후 실험에 참가하

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정상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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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도구

자극 제시 및 반응 기록은 IBM 호환용 컴퓨터로 제어되었고, Forster & Forster(2003)가 개발한 

실험 생성 소프트웨어 DMDX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각 자극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제시하

였고, 모니터 중앙에 자극이 나타나게 하였다. 점화 자극의 글꼴은 돋움이고, 12point의 크기이

다. 목표 자극의 글꼴은 바탕이고, 15point의 크기이다. 참가자와 모니터 간 거리는 30cm를 유지

하였다.

실험자극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의 연속성 조작을 통해 한글 단어 처리 과정에서의 음절 형태의 역

할을 알아보는 연구 2에서는 차폐 점화를 이용한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사

용했던 실험 자극을 일부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60개의 단어 자극과 60개의 비단어 자극(Filler)

으로 실험 자극을 구성하였다. 실험 자극은 모두 세 음절로 이루어졌다. 두 가지의 음절 유형으

로 구성된 총 60개의 단어는 Korean word database(2001)로부터 선정되었다. 한 유형은 단어 수준

에서의 읽기 방향과 자모 방향이 일치하는 ‘가로집자’형(예: 다시마)이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읽

기 방향과 자모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세로집자’형(예: 스포츠)이다. 각 유형은 30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해당 유형의 단어들은 단어 빈도, 음절 빈도, 단어 길이, 이웃단어 수, 이중자 수가 

유사하게 통제되었고, 이 지표들은 조건 간 평균치의 차이가 없었다(<1). ‘가로집자’형 단어

(M=95.97, SD=204.43)와 ‘세로집자’형 단어(M=96.53, SD=215.88)의 해당 단어 지표는 표 3에 제

시되어있다.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으로 구성된 세 음절 단어를 목표 단어로 하고, ‘가로집자’형 점화 

자극과 ‘세로집자’형 점화 자극, 그리고 목표 단어와 완벽하게 동일한 단어를 점화 자극으로 하

여, 목표 단어와 점화 자극을 각각 60개씩 선정한다. 단, 목표 단어와 완벽하게 동일한 점화 단

어를 제외한 모든 점화 자극은 낱자의 시각적 속성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목표 단어(예: 다

시마)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음절의 자음과 모음이 겹치지 않는 비단어(예: 어저리)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점화 자극의 조건을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이 동일하면 “동일”조건, 점화 자

극과 목표 자극의 음절 유형이 같으면 “유사”조건, 음절 유형이 다르면 “상이”조건이라고 칭할 

것이다.

비단어 자극(Filler)도 단어 자극과 동일하게 60개의 비단어로 이루어지며 목표 자극 60개 중 

30개는 ‘가로집자’형 비단어이고, 30개는 ‘세로집자’형 비단어이다. 마찬가지로 점화 자극도 목표 

자극과 완벽하게 동일한 비단어, ‘가로집자’형, ‘세로집자’형으로 구성되었고, 목표 단어와 완벽

하게 동일한 비단어 제외한 모든 점화 자극은 낱자의 시각적 속성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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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 유형 　

‘가로집자’형 ‘세로집자’형

해당 단어 지표

단어 빈도 95.97(204.43) 96.53(215.88)

음절 빈도 1929(745.12) 1794(610.78)

단어 길이 6(0) 6(0)

이웃단어 수 0.37(0.72) 0.33(0.71)

이중자 수 937(410.70) 846(477.36)

주. 음절빈도는 단어 내 사용된 음절의 평균치; 괄호: 표준편차

<표 3> 실험 2의 ‘가로집자’형 단어와 ‘세로집자’형 단어의 해당 단어 지표

표 자극(예: 바자허)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음절의 자음과 모음이 겹치지 않는 비단어(예: 리머

티)로 구성하였다(부록 Ⅱ 참조). 

자극 제시방식으로, 60개의 단어 중 ‘가로집자’형 단어와 ‘세로집자’형 단어가 각각 30개씩 목

표 자극으로 나타나고, 각 목표 자극의 점화 자극으로 목표 자극과 완벽하게 동일한 자극 10개, 

‘가로집자’형이 10개, ‘세로집자’형이 10개씩 선정되었다. 따라서 목표 자극이 ‘가로집자’형일 때 

점화 자극이 목표 자극과 완벽하게 동일한 “동일”조건, 음절 유형이 같은 “유사”조건, 음절 유형

이 다른 “상이”조건의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고, 마찬가지로 목표 자극이 ‘세로집자’형일 때도 

“동일”조건, “유사”조건, “상이”조건의 세 가지 조건,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조건의 실험 자극이 

선정된다. 비단어 자극도 단어 자극과 동일한 자극 제시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참가자에

게 목표 자극마다 조건이 다른 점화 자극이 제시되도록 자극의 제시순서를 역균형화

(counterbalance)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한 명씩 개별적으로 실험실에서 진행하였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실험 절차에 관한 지시문을 숙지했다.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참가자는 먼저 2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고, 본 시행은 단어 목표 

자극 60개 중 ‘가로집자’형 단어 30개, ‘세로집자’형 단어 30개와 비단어 목표 자극 60개 중 ‘가

로집자’형 비단어 30개, ‘세로집자’형 비단어 30개로 총 120번의 수행을 하게 된다. 각 음절 유

형 조건의 목표 자극 30개 중 동일 조건의 자극이 10개, 유사 조건의 자극이 10개, 상이 조건의 

자극이 10개로 구성되었다. 연습시행과 본 시행 내에서 자극은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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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에 연속으로 제시되는 글자를 보고 두 번째로 제시되는 글자가 단

어인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자극은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고 키보드를 통해 반응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한 시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화면의 중앙에서 먼

저 500ms 동안 “####”자극으로 차폐를 한 후 바로 점화 자극을 130ms동안 제시하고, 연속적으

로 목표 자극을 최대 2000ms동안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목표 자극을 보고 난 후 자극의 단

어와 비단어 여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손가락으로 두 키 가운데 하나를 누르도

록 지시받았다. 제시된 자극이 단어면 오른손으로 “M”키를, 비단어이면 왼손으로 “Z”키를 눌렀

다. 참가자가 반응을 하면 이어서 까만 공란의 화면이 500ms동안 제시된 뒤 다음 글자가 연속적

으로 제시된다. 참가자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누르지 않더라도 2초가 경과하면 빈 화면이 나타

났다.

연습시행에서는 참가자들이 수행에 익숙해지도록 피드백을 주었고 모니터에 반응 시간이 

나타났다. 단, 본 시행에서는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연구자는 본 시행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

자에게 속도와 정확성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였고, 참가자가 실험을 실시하는데 5분 정도 소

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는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음절 유형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휘집 접근 이전에 음절의 형태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험 2의 주요관심은 목표 자극이 단어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어 자극에 대

한 반응 시간 결과를 제외하고 단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만을 분석하였다.

반응 시간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삭제되었는데 오반응률이 단어 조건에서 46%인 참

가자와 비단어 조건에서 22%인 참가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일정 수준의 수행 능력에 미치

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4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오반응률이 30% 이상인 단어 자극 6개, 그리고 반응 시간이 1400ms 이상인 19개의 자료

는 극단치로 간주되어 삭제되었다(Lee & Taft, 2009). 틀린 반응을 한 반응 시간 자료도 삭제되었

다. 극단치로 간주된 자극들을 제외한 후에도 해당 단어 지표들은 조건 간 평균치의 차이가 없

었다(<1). 통계 분석은 반응 시간에 대한 분석과 오반응률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었다. 

실험 2에서는 한 명의 참가자가 서로 다른 조건의 점화 자극과 음절 유형을 보기 때문에 음

절 유형의 조건(‘가로집자’형 vs. ‘세로집자’형)과 점화 자극의 조건(동일 vs. 유사 vs. 상이)을 실

험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여 2(음절 유형: ‘가로집자’형 vs. ‘세로집자’형)×3(점화 조건: 동일 vs. 

유사 vs. 상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4는 음절 유형 및 점화 조건에 따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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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조건

동일 유사 상이

반응 시간 오반응률 반응 시간 오반응률 반응 시간 오반응률

단어

‘가로집자’형
502.91

(91.74)

5.8

(10.03)

614.12

(77.55)

11.13

(12.06)

595.73

(81.50)

7.72

(9.97)

‘세로집자’형
522.95

(93.29)

10.98

(12.17)

635.23

(98.76)

14.01

(14.15)

612.50

(77.94)

11.43

(10.55)

비단어

‘가로집자’형
549.89

(95.88)

5.56

(9.67)

605.06

(94.36)

2.00

(4.57)

624.07

(96.35)

3.33

(6.03)

‘세로집자’형
522.67

(100.09)

4.44

(9.18)

607.82

(116.64)

1.33

(3.44)

617.51

(115.17)

2.00

(4.5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4> 음절 유형 및 점화 조건에 따른 반응 시간(ms)과 오반응률(%)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는 단어와 비단어의 반응 시간과 오반응률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결과, 음절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4)=12.01, = 

2094.26, <.01;  (1,29)=6.6, =2166.63, <.05]. 동일 조건일 때 ‘세로집자’형(M=522.95, 

SD=93.29)보다 ‘가로집자’형(M=502.91, SD=91.74)에서 반응 시간이 대략 20ms 더 짧았다. 마찬가

지로 유사 조건에서도 ‘세로집자’형(M=635.23, SD=98.76)보다 ‘가로집자’형(M=614.12, SD=77.55)

에서 반응 시간이 대략 21ms 더 짧았다. 이어서 상이 조건일 때도 ‘세로집자’형(M=612.5, 

SD=77.94)보다 ‘가로집자’형(M=595.73, SD=81.50)에서 반응 시간이 대략 17ms 더 짧았다. 따라서 

모든 점화 조건에서 ‘가로집자’형 목표 자극이 ‘세로집자’형 목표 자극보다 빠르게 처리되었다. 

점화 조건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8)=128.71, =2473.70, <.01; 

 (2,58)=72.52, =3175.84, <.01]. 목표 자극이 ‘가로집자’형일 때 유사 조건(M=614.12, 

SD=77.55)이 상이 조건(M=595.73, SD=81.50)보다 반응 시간이 대략 18ms 더 길었다. 마찬가지로 

목표 자극이 ‘세로집자’형일 때도 유사 조건(M=635.23, SD=98.76)이 상이 조건(M=612.5, 

SD=77.94)보다 반응 시간이 대략 23ms 더 길었다. 따라서 모든 음절 유형에서 유사 조건이 상이 

조건보다 수행이 더 느렸다. 음절 유형 및 점화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2,88)=0.06, =2110.81, >.05;  (2,58)=0.14, =2949.22, >.05]. 

오반응률을 분석한 결과, 음절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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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0.01, <.01;  (1,18)=10.02, =0.01, <.01]. 점화 조건에 따른 주효과는 참가

자 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2,84)=3.18, =0.01, <.05], 자극 간 분석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36)=2.94, =0.01, =.065]. 음절 유형 및 점화 조건 간의 상

호작용 효과는 참가자 간 분석과 자극 간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84)=0.29, =0.01, =0.746;  (2,36)=0.01, =0.01, =0.989]. 

실험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음절 형태가 같은 유사 조

건의 단어 처리 속도가 음절 형태가 다른 상이 조건의 처리 속도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가설을 지지한 결과이다. 목표 자극이 ‘가로집자’형일 때 유사 조건이 상이 조건보다 반응시

간이 대략 18ms 더 길었고, 목표 자극이 ‘세로집자’형일 때는 대략 23ms 더 길었다.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음절의 형태가 같으면 억제가 된다는 결과는 어휘집 접근 전에 음절의 형태가 한

글 단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소개한 구조적 유사성에 관한 Vitkovitch 

et al.(1993)의 연구도 이와 흡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Vitkovitch et al.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두 

그림이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으로 제시되면 구조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두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목표 자극을 처리할 때 오류를 더 많이 범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구조적으

로 유사한 “양” 그림과 “염소” 그림이 차례로 제시된다면 참가자는 “염소” 그림을 정확하게 명

명하지 못한다. 반면, 구조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피아노” 그림과 “하프”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

타난다면 참가자는 신속하게 “하프” 그림을 인식하고 명명한다. 이는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시각적 형태가 유사하면 뒤에 나타나는 자극의 처리가 더욱 간섭받는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서 

실험 2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언어에서도 유사한 자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어휘집 접

근 이전에 지각적 수준에서 억제가 일어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에 대하여 기존연구에서 통상 점화자극은 100ms 이

하로 제시되어야 순수한 어휘접근 단계의 시간을 반영한다. 그런데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일음절

이나 이음절 단어로 구성된 연구들이었기에 제시시간이 짧아도 단어의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삼음절 이상의 단어는 제시시간이 비율적으로 증가하여야 처리가 충분히 일어날 개

연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을 늘렸는데,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을 단계적

으로 줄이면서 결과의 양상이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만약 본 점화과제에

서 나타난 억제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많아진다면 글자 형태가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것

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지만 억제 양상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면 본 실험에서

의 억제현상은 어휘접근 후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1을 통해 단어가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 이미 음절의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두 음절 유형의 단어가 연속적으

로 나타났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실험 2에서 살펴본 결과, 하나의 예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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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가 먼저 제시되고 바로 “다시마”처럼 같은 유형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

면 반응이 느리다는 결과는 Vitkovitch et al.(1993)의 연구에서와 같이 시각적 형태가 유사하면 느

리게 처리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Kroll & Smith, 1989; Lavie, 1995; Lotto, Job, & Rumiati, 

1999; Snodgrass & Mccullough, 1986). 따라서 음절 유형이 같은 자극이 연달아 제시되는 유사 조

건에서 단어 처리가 방해되었다는 실험 2의 결과는 지각 수준에서의 억제 효과가 언어에도 적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어휘집 접근 이전에 한글 단어 재인에서의 음절 형태의 중

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영어와 구별되는 한글의 고유한 특징들에 기초하여 한글 단어의 처리 단위가 음절

인지와 음절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1과 2

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1에서 제시 방향이 가로일 때와 세로일 때 모

두 ‘가로집자’형이 ‘세로집자’형보다 수행이 우월하였다. 즉, 제시 방향에 상관없이 음절 유형이 

‘가로집자’형인 단어가 ‘세로집자’형인 단어보다 반응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짧았다. 이

는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가 단어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했다. 둘째, 실험 2

에서 어휘집 접근 단계에서 음절 형태가 한글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

폐 점화를 사용한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음절의 유형이 ‘가로집자’형과 ‘세로집자’형일 

때 모두 상이 조건에서보다 유사 조건에서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이는 어휘집 접

근 단계에서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에 음절 형태가 서로 동일할 경우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유사 조건에서와 같이 시각적으로 유사한 자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유사한 형

태 내에서 철자 각각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Kroll & 

Smith, 1989; Lotto et al., 1999; Snodgrass & Mccullough, 1986; Vitkovitch et al., 1993). 

어휘집 접근 이전에 시각적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Vitkovitch et al.(1993)과는 다른 관점

으로 Nakayama, Sears, & Lupker(2008)는 기존 영어권 연구에서 어휘집 수준에서의 억제 현상을 밝

힌 선행 연구 중 하나로 시각적 형태가 유사한 이웃단어의 빈도에 따른 단어 처리를 점화 과제

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목표 단어보다 고빈도인 이웃단어가 목표 단어의 가장 강력

한 경쟁자라고 주장하면서 고빈도 이웃단어가 점화 자극으로 주어진다면 목표 단어의 처리가 

느려진다고 설명한다. 즉, 점화 자극이 고빈도 이웃단어(예: help)이고 목표 자극이 저빈도 이웃

단어(예: heap)일 때 고빈도 이웃단어는 뒤에 나타나는 저빈도 이웃단어를 억제한다. 또한 목표 

자극과 유사하지 않은 점화 자극이 나타났을 때(예: grin → help)보다 두 자극의 형태가 유사할 

때(예: help → heap) 반응 속도가 느림으로서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이 유사할수록 억제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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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나타났다(유사한 연구로 Segui & Grainger, 1990 참조). 이 연구를 본 연구결과에 빗대면 두 

자극의 음절의 형태가 같은 유사 조건에서 서로 억제 링크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어휘접근 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글의 글자 체계를 비교함으로서 영어에서의 처리와 한글에서의 처리

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어는 글자 체계가 소문자와 대문자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한

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글자들이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표기 

체계라서 영어처럼 글자의 특징이 다양하지 않다. 또한 영어의 소문자 표기에서는 “psychology”와 

같이 철자의 높낮이가 다양한데, 이에 비해 한글은 “수영장” 또는 “장난감”과 같이 종성의 여부

와는 관계없이 단어의 형태가 일관적이고 굴곡이 적다. 따라서 한글에서는 단어 전체 수준의 형

태가 단어 재인에 기여할 가능성이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영어권 연구의 철자 바꾸기 연

구(Monk & Hulme, 1983; Perea & Panadero, 2014)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어에서 철자 하나가 방향성

이 다른 철자로 대체되면 쉽게 인식된다. 이는 단어의 전체적인 형태가 단어 수행에 영향을 미

친다는 근거인데, 이와 달리 한글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을 바꾸어도 단어 전체의 윤곽이 크게 변

하지 않아서 단어 형태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초로 한글을 이용하여 단어처리에 게스탈트의 연속성 원리를 적용한 것에 의의

를 둘 수 있다. 이 원리가 시각적 처리와 같이 지각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듯이 언어 처리 과

정에도 마찬가지로 게스탈트의 법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언어심리학 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Wagemans et al., 2012b). 하지만 현재까지 게스탈트 원리를 언어에 적용한 연구는 보

고된 바 없었고, 본 연구에 한글에 해당 원리를 적용함으로서 음절 형태 효과를 검증하였다. 언

어처리가 지각적 처리의 영역에 대부분 속한다고 주장하는 Kinoshita와 같은 학자 그룹에서는 게

스탈트 원리가 단어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지만 단어처리가 언어라

는 별도 모듈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학자 그룹에서는 새로운 사실인 

것이다.

인간은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 그리고 거리에 다닐 때조차 항상 실생활에서 글자를 접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게스탈트 원리를 언어에 적용한다면 현실적인 유용성을 기대

해볼 수 있다. 게스탈트 연속성 원리를 한글의 읽기 과정에도 적용을 한다면 한국인은 통상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쓰인 글을 읽기 때문에 단어 수준에서의 읽기 방향과 자모의 방향이 

일치하는 ‘가로집자’형 글자를 많이 사용하였을 때 수행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연속성 원리는 

로고 디자인이나 도로 표지판에도 활용되어 시각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자주 사

용하는 스마트폰 자판이나 컴퓨터의 키보드도 이 원리에 맞게 구성을 한다면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읽고 쓰이는 물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료 분석방법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실험 1과 2에

서 극단치로 간주하여 삭제한 자료(각각 25%, 40% 이상)가 많은 연구에서의 기준(5%)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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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극단치 제거 기준을 5% 이하로 낮추어 재분석하였다. 실험 1에서는 오반

응률이 50% 이상인 ‘가로집자’형 단어 1개와 ‘세로집자’형 단어 2개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음절 유형: ‘가로집자’형 vs. ‘세로집자’형)×2(제시 방향: 가로 vs. 세로) 반복측정 ANOVA를 실

시한 결과, 본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제시 방향에서 ‘가로집자’형의 반응 

시간이 ‘세로집자’형보다 짧음으로서 음절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9)=102.54, =2350.35, <.01;  (1,39)=36.97, =4087.51, <.01]. 모든 음절 유형에

서 가로 제시의 반응 시간이 세로 제시보다 짧음으로서 제시 방향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9)=101.24, =3012.41, <.01;  (1,39)=81.35, =2813.16, 

<.01]. 초점 분석인 음절 유형 및 제시 방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1,59)=0.68, =4870.11, >.05;  (1,39)=0.14, =8711.59, >.05]. 이어서 실험 2

에서는 오반응률이 50% 이상인 ‘가로집자’형 단어 1개와 반응 시간이 1850ms 이상인 3개의 자

료(‘가로집자’형 동일 조건 1개, 상이 조건 1개, ‘세로집자’형 동일 조건 1개)를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2(음절 유형: ‘가로집자’형 vs. ‘세로집자’형)×3(점화 조건: 동일 vs. 유사 vs. 상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한 결과, 본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점화 조건에서 ‘가로집

자’형의 반응 시간이 ‘세로집자’형보다 짧음으로서 음절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4)=19.55, =2915.30, <.01;  (1,29)=11.69, =4174.33, <.01]. 모든 

음절 유형에서 상이 조건의 반응 시간이 유사 조건보다 짧음으로서 점화 조건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8)=106.06, =3281.37, <.01;  (2,58)=54.43, 

=4601.29, <.01]. 초점 분석인 음절 유형 및 점화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2,88)=0.24, =2797.91, >.05;  (2,58)=0.09, =4106.10, >.05]. 

본 연구는 한글 단어가 음절 단위에서 처리됨을 검증하면서 실험 1에서 가로 제시뿐만 아니

라 세로 제시에서도 ‘가로집자’형이 ‘세로집자’형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다른 가능성은 ‘세로집자’형 단어가 세로로 제시되었을 때 두 번째 음절의 초성과 세 번째 

음절의 초성이 각각 첫 번째 음절의 종성과 두 번째 음절의 종성처럼 보여서 음절 형태의 왜곡

으로 인한 혼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후속 연구에

서는 음절들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글자들 간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 자극을 조

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공간이 부여되는 어절은 통상 삼사음절 이상의 긴 

단어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절에 대한 처리에서도 형태는 주요 처리 변인이 될 개연성이 크

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음의 유형을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았다. 모음은 획이 안쪽

을 바라보는 유형(예: “ㅓ”)이 있고, 바깥쪽을 바라보는 유형(예: “ㅏ”)이 있는데 “ㅏ”형으로 구성

된 단어(예: 아바타)가 “ㅓ”형으로 구성된 단어(예: 어버터)보다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추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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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왜냐하면 “ㅏ”는 획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서 한글을 읽는 방향과 일치하는 반면, 획

이 왼쪽을 향하는 “ㅓ”는 읽기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방해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세한 모음의 형태들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속성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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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ables affecting Korean word recognition:

focusing on syllable shape

Suyoung Min                    Chang H. Lee

Sogang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Recent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word frequency, word length, neighborhood and word shape may 

have a role in visual word recognition. Shape information may affect word processing in different ways as 

Korean letter system works differently than that of Eng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Gestalt's continuity principle to Korean alphabetic script(hangul), and to investigate the processing unit of 

hangul and to verify whether syllable shape affects word recognition in hangul. In experiment 1, three 

syllable words were utilized and two variables; 1) syllable types(horizontal syllable shape, e.g., “가”. vertical 

syllable shape, e.g., “고”) and 2) presenting direction (horizontal, vertical) were manipulated. Whereas “가” 

meets the criteria of Gestalt's continuity principle, “고” does not. Based on the result of lexical decision 

time, horizontal syllable shape type showed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 when compared to vertical 

syllable shape type, regardless of the presenting direction. In experiment 2, syllable types(horizontal syllable 

shape, vertical syllable shape) and the visual relationship between prime and target(identical, similar, 

different) were manipulated by using masked priming. There was a significant performance difference 

between the visual relationship of prime and target, and thus the effect of syllable shape was verified.

Key words : word recognition, continuity principle, processing unit, syllable shape, masked pr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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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비단어

‘가로집자’형 ‘세로집자’형 ‘가로집자’형 ‘세로집자’형

바다새 보조수 너다새 푸조수

미이라 소보루 커이라 누보루

대체어 후르츠 라체어 쿄르츠

세미나 보호구 비미나 루호구

파타야 보유주 허타야 츠유주

따개비 도주로 리개비 무주로

네이비 부두교 터이비 로두교

세자매 수고료 퍼자매 호고료

캐비어 고조모 파비어 두조모

아바타 요오드 러바타 규오드

겨자씨 스노우 먀자씨 푸노우

파리채 소프트 태리채 우프트

지게차 투표수 버게차 드표수

치커리 고스트 퍼커리 누스트

여비서 무소유 쟈비서 로소유

매개자 소우주 랴개자 르우주

자치기 스토브 키치기 쵸토브

미터기 호스트 라터기 두스트

애처가 크로스 너처가 포로스

비키니 코르크 가키니 두르크

피사체 크루즈 네사체 구루즈

새내기 노부모 버내기 규부모

피라미 토스트 가라미 푸스트

지시어 부교수 챠시어 코교수

떼거지 모로코 쪄거지 누로코

마니아 보호소 려니아 푸호소

리서치 포스코 마서치 부스코

머리띠 로보트 데리띠 푸보트

다시마 코스트 냐시마 주스트

해파리 무보수 처파리 토보수

어거지 고모부 라거지 프모부

어머나 브루스 자머나 코루스

마피아 스모그 케피아 죠모그

시너지 투표소 래너지 초표소

거래처 소도구 파래처 후도구

리어카 주유소 다어카 노유소

매니저 소유주 차니저 추유주

패러디 포스트 가러디 후스트

피해자 교도소 네해자 뷰도소

카메라 스포츠 퍼메라 누포츠

부록

<부록 1> 실험 1에 사용된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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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목표 자극 – ‘가로집자’형

목표 자극
점화 자극

(목표 자극과 동일)

점화 자극

(‘가로집자’형)

점화 자극

(‘세로집자’형)

카메라 카메라 어사지 우스주

피해자 피해자 거바너 구브누

패러디 패러디 나지레 누조로

매니저 매니저 더마래 두모르

리어카 리어카 미사너 모스노

거래처 거래처 아미패 오무프

시너지 시너지 배라더 부르도

마피아 마피아 서나러 소느로

어머나 어머나 지시러 조스로

어거지 어거지 차니사 추노소

다시마 다시마 어저리 으주로

머리띠 머리띠 제매싸 즈무쑤

마니아 마니아 버라치 부로추

리서치 리서치 허아더 흐우두

피라미 피라미 가더배 그도부

새내기 새내기 더라제 도루즈

피사체 피사체 버저디 브조두

비키니 비키니 서아허 수오호

애처가 애처가 지데피 주도포

떼거지 떼거지 까아러 꾸우로

미터기 미터기 러파제 루포조

여비서 여비서 갸저해 규주호

매개자 매개자 버라키 부로크

파리채 파리채 어마저 우모주

지시어 지시어 처가니 초구느

겨자씨 겨자씨 야러뻐 유르뽀

아바타 아바타 저미대 주므두

가리비 가리비 래더허 루드호

네이비 네이비 서마처 스무추

세미나 세미나 다재이 드조우

<부록 2> 실험 2에 사용된 자극

단어 자극의 목표 자극(‘가로집자’형)과 점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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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목표 자극 - ‘세로집자’형

목표 자극
점화 자극

(목표 자극과 동일)

점화 자극

(‘가로집자’형)

점화 자극

(‘세로집자’형)

스포츠 스포츠 저하비 주후브

교도소 교도소 랴버네 류브누

코주부 코주부 마해다 무호도

소유주 소유주 라쟈디 르죠도

후두부 후두부 너자채 노즈초

투표소 투표소 비혀자 보휴주

스모그 스모그 어자대 오즈두

브루스 브루스 재머처 주모초

무보수 무보수 재나디 조느도

포도주 포도주 니개마 누그모

로보트 로보트 서재너 수즈누

보호소 보호소 자다래 주드루

포스코 포스코 버다지 부도주

모로코 모로코 새다버 수드부

토스트 토스트 버치대 부초도

부교수 부교수 저야데 조유도

노부모 노부모 라서이 루소으

코르크 코르크 어더재 우도조

크루즈 크루즈 파이서 포으소

크로스 크로스 거자더 고주두

호스트 호스트 너지매 누조모

구호소 구호소 자너데 조누두

소우주 소우주 버나더 부노드

조부모 조부모 더네파 두노푸

투표수 투표수 다먀나 도뮤느

스노우 스노우 자라머 주루므

고조모 고조모 디버헤 드부후

요오드 요오드 셔제니 슈주노

수고료 수고료 피머냐 포므뉴

후르츠 후르츠 자머게 조무고

단어 자극의 목표 자극(‘세로집자’형)과 점화 자극


